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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syntactic ability of third and fourth graders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etelling of comparison and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15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and 15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all of 

whom wer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15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non-multicultural families. 

All the children were asked to retell two expository discourses after listening to them with pictures. The total 

number of T-units as syntactic productivity, the number of morphemes per T-unit, and the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as syntactic complexity were analyzed.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three groups in the total number of T-units. However,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had significantly fewer morphemes per T-unit and subordinate clauses as syntactic 

complexity than the two groups o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What is more, children were likelier to 

retell longer and more complex sentences about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when compared to the retelling 

of comparison expository discourses. [Conclusion]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likely to make shorter and less complex sentences in expository discourses than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The types of expository discourses should be considered in languag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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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가정은 한 국가의 다수민족과 다른 민족, 문화 및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로 구성된 가정(교육부, 2006)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결혼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다

문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가구원은 109만 명이며(통계청, 

2021), 다문화가정의 아동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전체 초등학생 중 다문화가

정의 아동이 0.32%였던 반면, 2018년에는 3.43%로 급증하였다(통계청, 2019). 이러한 사

회적 변화와 함께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대체로 어휘를 포함한 의미지식, 

추론, 문법 및 구문지식, 그리고 화용담화 측면에서 비다문화가정의 또래 아동보다 지

연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김영태 & 오소정, 2013; 김화수, 김지채, 권수진, 2009; 배

소영 & 김미배, 2010; 심수민, 2018; 황다정, 2019).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특성

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

민자가 많으며,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부분은 이중언어를 습득하기보다는 한국어만 단

일언어로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언어습득은 주양육자의 언어자극과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양육자가 아동에게 주는 언어자극의 양과 질에 따라 어휘발달 정

도가 달라진다(Hoff-Ginsberg, 1998). 만약 주양육자인 어머니가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

하다면, 충분한 언어자극을 주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동은 언어자극이 제한된 결

핍환경에 놓을 수밖에 없다(김영란 & 김영태, 2011; 최현욱 & 황보명, 2009).

학령전기 어휘나 구문지식의 느린 발달은 학령기에 고급 어휘를 습득하고 복잡한 

문장 등을 다양한 담화형식에서 이해하고 산출하는 데 영향을 준다. 학령기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는데, 비다문화

가정의 일반 발달하는 아동과 비교하여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어휘의 양이 적고 문법

형태소 오류가 나타나거나 비교적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

다(강문경, 2015; 김미진, 2012; 김효정, 2008). 장종윤, 정미란, 황민아(2014)의 연구에

서는 수용어휘 및 구문이해발달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도 어휘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동음이의어나 정의하기와 같은 과제에서는 비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느린 언어발달은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인지적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학업성취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혜령 & 이순형, 

2009; 장세영 & 김라경, 2020). 

하지만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이 비다문화가정의 아동과 비교하여 일관적으



The Syntactic Ability of Third and Fourth Graders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etelling of Comparison and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157

로 느리다고 나타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배승아(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과 비다문화가정의 5-9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 어휘능력을 평가하고, 수용 어휘능

력이 보통인 아동과 수용 어휘능력이 낮은 아동 간에 표현 어휘와 구문 오류율을 살

펴보았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여부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수용 어휘능력이 낮을

수록 구문 오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용 어휘능력이 보통인 아동은 구문 오

류율에서 비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수행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여부보다는 어휘능력이 구문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구문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들의 어휘능력 또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동들은 학령전기와 달리 이야기 학업 및 또래와의 의사

소통을 위해 새로운 어휘와 길고 복잡한 구문을 포함한 고급화된 언어능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시기 학령기아동의 언어발달을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

나가 구문능력이다(김민정, 2010; 임종아 & 황민아, 2009). 구문은 아장기에서 학령전

기까지 급격하게 발달하며(Brown, 1973; Leadholm & Miller, 1992), 학교에 입학한 후

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한다(Loban, 1976; Nippold et al., 2005). 교과과정에 포함된 이

야기, 설명, 설득 담화 등을 학습하는데 복잡한 구문구조의 사용은 필수적이기 때문

에 학업성취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임애리, 2003). 학령전기에는 MLU(Mean 

Length of Utterance)로 분석하여 구문산출능력을 살펴보았다면, 학령기에는 MLU 대

신 길고 복잡해진 구문을 C-unit(Communication Unit)이나 T-unit(Termination Unit)으

로 분석하여 구문산출능력을 살펴본다. C-unit은 불완전한 발화도 포함하여 분석하는 

반면, T-unit은 완전한 문장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의 구문특성을 좀 더 

민감하게 볼 수 있다(Scott & Strokes, 1995). 

구문특성은 한 문장 수준부터 담화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학

령전기에는 한 문장 수준이나 대화, 이야기 담화에서 주로 구문산출을 살펴보았다면, 

학령기에는 이야기뿐 아니라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설명, 설득 담화 등을 통해 구문

능력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 7차 교육과정의 읽기 교과서 담화 비중을 살펴

보면 이야기, 설명, 설득담화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정종성, 2010), 학년이 올

라갈수록 설명담화의 비중이 증가한다. 특히, 학령기 구문산출을 살펴본 연구들은 이

야기담화보다 설명담화에서 길고 복잡한 구문의 산출이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다(Nipplod et al., 2005; Scott & Strokes, 1995). 

설명담화는 정보, 사건, 주제 등을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로써, 담화 

내에 포함된 정보가 비친숙하거나 많기 때문에 이야기담화보다는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운 담화종류이다. 또한 이야기담화는 이야기문법이라는 하나의 구조에 기반

하는 반면, 설명담화는 절차적 지시, 어떤 사건이나 개념에 대한 비교대조, 인과적 

관계나 문제해결 등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가중

된다. 특히, 설명담화를 말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사실에 대한 개념을 논리적으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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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에 더 높은 인지처리과정이 필요하며(Nippold et al., 2007; 

Saenz & Fucera, 1982; Scott, 1994), 낯선 어휘의 빈도가 높고 복잡한 구문을 사용하

여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담화를 이해하고 표현할 때 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Francis & Kucera, 1982; Scott, 1994).

교과과정에 포함된 대표적인 설명담화는 수집, 비교대조, 원인결과, 문제해결 등과 

같은 구조를 가진 유형이며, 3학년부터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이 본격적으로 나

타나고(김정수, 2004),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문제해결 유형의 포함 빈도도 높아진

다. 설명담화의 구조에 따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학령기

연구들은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명담화의 구조인식능

력을 살펴본 연구들은 비교대조를 원인결과 유형보다 더 잘 인식한다고 보았으며

(Richagels, Lomax, & Sheard, 1987), 이해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비교대조보다 원인결

과를 더 잘 이해한다고 보고하였다(Ward-Lonergan, Liles & Anderson, 1998). 또한 

비교적 단순한 나열의 수집 유형보다 좀 더 복잡한 구조의 문제해결 유형에서 구문

의 복잡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ippold et al., 2007) 설명담화 구조인식능력이

나 이해, 구문산출 등이 설명담화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령기아동의 구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설명담화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 다문화가정의 일반

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구문특성

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가정 여부와 어휘발달

지연 여부가 구문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아동을 어휘발달지

연아동과 일반아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 3학년부터 교과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설명담화 유형인 비교대조와 원인결과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하며, 구문산출성을 살펴보는 총 T-unit의 수, 그리고 구문복잡성을 살펴보는 

T-unit 당 형태소 수와 T-unit 당 종속절 수를 측정하여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구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발화가 필요한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아동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높은 발화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그림을 보고 설

명담화를 들은 후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하는 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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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자는 초등 3-4학년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발달아동

(이하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으로, 각 집단 당 15명씩 총 4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초등 3-4학년 시기는 교과서에서 설명담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임을 고려하여(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16) 초등 3-4학년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선정기준은 1)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며, 2) 모두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며, 3) 한국어만 단일언어로 사용하는 

아동으로 4) 한국판-비언어성 지능 검사-2(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K-CTONI-2, 박혜원, 2014)에서 80점 이상에 속하며, 4) 주양육자로부

터 감각과 인지 및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어머

니의 출신국가는 베트남 73%, 필리핀 13%, 중국 10%, 캄보디아가 3%였다.

다문화가정 아동을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으로 나누기 위해 수용 및 표현 

어휘력 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김영태 외, 2009)를 실

시하였다. 수용 및 표현 어휘 능력이 모두 -1.5 SD 이하로 나온 아동을 어휘발달지

연아동, -1 SD 이상인 아동을 일반아동으로 선정하였다.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의 선정기준은 1)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며, 2) 

K-CTONI-2(박혜원, 2014)에서 80점 이상인 아동으로, 3) REVT(김영태 외, 2009)의 수

용 및 표현 어휘 능력이 모두 -1 SD 이상에 속하며, 4) 주양육자로부터 감각과 인지 

및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된 아동으로 선정하였다. 

세 집단의 생활연령, 비언어성 지능, REVT 수용 및 표현 어휘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집단별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연

령과 비언어성지능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REVT의 수용 및 표현 어휘 점수에서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Bonferroni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휘발

달지연아동 집단이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N=15)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N=15)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N=15)

p

Age 109.87(7.34) 109.60(9.10) 109.33(7.74) .98

K-CTONI-2a 97.80(14.02) 103.47(15.05) 106.07(13.20) .27

REVT-Receptive scoreb 81.47(8.46) 104.33(14.6) 108.00(16.04) .00

REVT-Expressive scoreb 78.07(7.10) 98.87(11.47) 101.53(16.10) .00

a=standard score, b=raw score; MCF: multicultural families; K-CTONI-2: Korean Comprehensive Test of Nonverbal Intelligence-2; 

REVT: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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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의 설명담화를 그림과 함께 들려준 후에 

다시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아동이 산출한 발화의 구문특성을 분석하

였다. 대상자는 파워포인트에 포함된 그림을 보며 녹음된 파일을 듣도록 하였다. 설

명담화는 전문 아나운서에게 의뢰하여 녹음하였으며, 녹음파일과 그림은 파워포인트

를 통해 제시하였다. 한 슬라이드에 그림 1개씩을 넣어 총 9개의 슬라이드로 구성하

였으며, 각 슬라이드에는 그림과 관련된 설명담화 녹음파일이 포함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설명담화는 다문화가정 아동 교육을 위한 교재인 ‘함께 읽고 말해요

(배소영 외, 2010)’에 포함된 설명담화로, 각 글을 초등 3-4학년 수준에 맞게 수정

한 후 사용하였다. 비교대조 유형의 설명담화는 추석과 설날을 비교하는 내용이고, 

원인결과 유형의 설명담화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다. 각 설명담화는 어휘, 문장

의 길이 및 구문복잡성을 비슷하게 구성하였다.  

글에 포함된 어휘는 ‘등급별 국어 교육용 어휘(김광해, 2003)’에서 어휘의 친숙

도가 1-3등급에 해당하는 어휘로 구성하였으며,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권재일, 2009)’에서 초등 1-3학년 교과서에 포함된 어휘들이 90%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각 설명담화의 문장길이는 22문장이며, 두 담화의 T-unit 당 평균 형태

소 길이(Mean length of T-unit morpheme; MLT-m)는 비교대조가 20.36, 원인결과가 

20.41이다.  

설명담화의 주제, 어휘와 구문복잡성의 적절성에 대해 내용타당도를 평가하기 위

해 국어국문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언어치료 박사학위 소지자 2인, 언어병리학 교

수 1인에게 의뢰하였다. 내용타당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실시하였으며, 비교대조 유

형은 평균 4.55, 원인결과 유형은 평균 4.75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조선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조용한 장소에서 아동과 일대일로 실시하였다. 연구 실시 전 대상자 선정 및 언어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설문지를 통해 정보

를 받았으며, 이 설문지에는 어머니의 출신국, 아동의 출생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거주기간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K-CTONI-2(박혜원, 2014)

와 REVT(김영태 외, 2009)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및 대상자 선정 검사를 통해 본 연

구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아동에게 본 연구 과제를 실시하였다. 아동에게 파워포인트

로 그림과 함께 녹음된 설명담화를 들려주었으며, 그 후에 그림을 제공하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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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다시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과제는 순서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역균형화하여 제

시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아동이 산출한 발화는 녹음한 후 전사하여, 웹 기반 프로그램인 한국어 발화 분석

(Korean computerized Language Analysis; KLA, 하승희 외, 2016)을 통해 구문을 분

석하였다. KLA는 아동의 발화를 프로그램에 맞게 코딩하여 입력하면 어휘 및 구문

지표들을 자동적으로 산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문특성을 보기 위

해 총 T-unit의 수, T-unit 당 형태소 수, T-unit 당 종속절 수를 분석하였으며, 이때 

명료하지 않은 발화나 불완전한 문장, 그리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간투사 등은 분

석에서 제외하였다. T-unit은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 형태가 

기본 단위이며, 종속절을 포함한 주절도 하나의 T-unit으로 분석하였다(김영태, 

2014). T-unit 당 형태소 수는 총 형태소 수를 총 T-unit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T-unit 당 종속절 수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의 수를 더한 후 이를 총 T-unit의 수

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KLA에 입력하기 전 검사자가 전사 및 구문 코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자와 언어병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1인이 자료의 

2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총 T-unit의 수에 대한 일치율은 95.78%, 

T-unit 당 형태소 수 일치율은 95.41%, T-unit 당 종속절 수 일치율은 95.67%로 나타

났다. 

5. 자료의 통계처리

본 연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세 집단(다문화가정의 어휘

발달지연아동,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두 설명담화 유

형(비교대조, 원인결과)에 따른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집단 간 요인으로 세 

집단, 집단 내 요인으로 담화유형, 그리고 총 T-unit의 수, T-unit 당 형태소 수, 

T-unit 당 종속절 수를 종속변인으로 이요인 혼합 분산분석(Two-way mixed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은 Bonferroni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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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총 T-unit의 수

세 집단(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

아동) 간 두 설명담화에 나타난 총 T-unit 수의 기술통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비

교대조 유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12.00,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3.07,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4.27로 나타났으며, 원인결과 유형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10.80,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2.87,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3.53으로 나타났다.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에서 총 T-unit의 수가 많았

으며,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가장 적은 T-unit을 산출하였으며, 비다문화

가정의 일반아동이 가장 많은 T-unit을 산출하였다.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에 따라 총 T-unit의 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

펴보기 위하여 이요인 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F=2.409, p=.102)과 설명담

화 유형(F=1.777, p=.190)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F=.293, p=.747).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compare-contrast 12.00(4.04) 13.07(3.77) 14.27(2.96)

cause-effect 10.80(3.59) 12.87(3.56) 13.53(3.74)

<Table 2> The total number of T-unit in three groups

2.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형태소 수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에 나타난 T-unit 당 형태소 수의 기술통계는 <표 3>에 제시

하였다. 비교대조 유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8.91, 다문화가정의 일

반아동은 9.85,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0.82로 나타났다. 원인결과 유형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10.22,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11.61, 비다문화가

정의 일반아동은 12.42로 나타났다. 이는 총 T-unit 수와 유사한 결과로, 원인결과에

서 더 많은 형태소를 사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T-unit 당 가

장 적은 형태소 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형태소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F=7.076, p<.01)과 설명담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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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582, p<.001) 간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과 설명담화 유

형 간에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F=.141, p=.869). 

Bonferroni 사후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

지연아동이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보다 유의하게 낮은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산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설명담화 유형 간에는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 유형

에서 T-unit 당 형태소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compare-contrast 8.91(2.18) 9.85(0.77) 10.82(1.68)

cause-effect 10.22(2.32) 11.61(2.25) 12.42(1.79)

<Table 3> The number of morpheme per T-unit in three groups

3.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종속절 수

세 집단과 두 설명담화 유형에 나타난 T-unit 당 종속절 수의 기술통계는 <표 4>

에 제시하였다. 비교대조 유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24, 다문화가

정의 일반아동은 .33,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31로 나타났다. 또한 원인결과 유

형에서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39,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은 .68, 비다문

화가정의 일반아동은 .67로 나타났다. 

집단 간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T-unit 당 종속절 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이원혼합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F=4.731, p<.05)과 설명

담화 유형(F=30.429, p<.001) 간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F=1.772, p=.182).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문

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보

다 T-unit 당 종속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p<.05). 또한 두 설명담화 중 

원인결과에서 아동들은 T-unit 당 종속절 수를 더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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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with 

vocabulary delay from

MCF

Children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CF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from Non-MCF

compare-contrast .24(.26) .33(.15) .31(.19)

cause-effect .39(.32) .68(.25) .67(.33)

<Table 4> The number of subordinate clauses per T-unit in three groups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과과정에 본격적으로 설명담화가 나타나는 초등 3-4학년 시기에 다문

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설명담화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

명담화는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으로 살펴보았으며, 구문산출성은 총 T-unit 수, 

구문복잡성은 T-unit 당 형태소 수, 그리고 T-unit 당 종속절 수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문화가정과 어휘발달지연 여부가 구문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우선, 구문산출성을 총 T-unit 수로 살펴본 결과,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어휘지연을 포

함한 언어발달지연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구문산출이 적다고(Scott & Windsor, 

2000) 보고한 것과는 상이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방법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설명담화를 들려준 후 다시 말하

도록 요구하였고, 아동이 다시 말할 때에도 그림자료를 보면서 말하도록 하였다. 일

반적으로 다시 말하기 과제는 자발적 산출하기 과제보다 더 많은 수의 T-unit을 산

출할 수 있으며(Marleen & Catherine, 2013), 언어발달지연아동이 보이는 작업기억 

혹은 기억용량의 처리용량부담은(윤혜련, 2005; Bishop & Adams, 1992) 그림을 다시 

보면서 산출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도록 하는 

과제의 특성과 시각자료의 제공이 아동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며 더 많은 양의 발화

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시각자료가 말이나 글에 

포함된 중요한 정보를 반복해주는 역할을 하여 정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Glenberg & Langston, 1992). 그림자료 제시여부에 따른 발화산

출을 살펴본 강문경(2015)의 연구에서도 그림제시조건에서 아동이 더 많은 발화를 



 The Syntactic Ability of Third and Fourth Graders with and without Vocabulary Delay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Retelling of Comparison and Causation Expository Discourses

165

산출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비교적 많은 발화를 산출하면서 다른 일반아동 

집단과 비슷하게 산출한 것은 언어발달장애아동은 그림을 보면서 큰 주제와는 관련

이 없지만 그림에 나타난 일종의 지엽적인 설명을 빈번하게 산출하는 경향이 있다

(김정아, 2009; Merritt & Liles, 1987)는 연구결과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일반아동 집단은 연구자가 제시한 내용과 비슷하게 산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기억이 나지 않을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표현하였다. 반면, 어

휘발달지연아동은 다시 말하기에서 설명담화의 큰 주제와는 관련이 없고 아동에게 

들려주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산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완

전하거나 불명료한 발화를 제외하고 모든 발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어휘발달지연아

동이 산출한 관련 없는 내용도 모두 분석을 하였고, 이는 전체 T-unit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일반아동 집단 간에도 차이가 없는 것은 한국어를 단

일언어로 사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 중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은 구문산

출성에서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박미단, 2009; 정은희, 2004). 

설명담화 유형 간에도 총 T-unit의 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선

행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김소희, 2018). 문장의 수는 비교대조

보다 원인결과 유형에서 더 많이 산출되었다. 비교대조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다른 

이어진 문장의 산출이 많아 T-unit의 수가 증가한 반면, 원인결과에서는 문장의 수는 

많았지만 종속절을 포함한 문장의 산출이 많아 실제 T-unit 수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두 담화 유형 간에 비슷한 총 T-unit 수를 야기한 것

으로 보인다. 

둘째, 구문복잡성은 T-unit 당 형태소 수와 T-unit 당 종속절 수를 통해 살펴보았

다. 우선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살펴보면,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가장 적은 수의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산출하였으며,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 집

단, 그리고 두 일반아동 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구문산출성과 달리 구문복잡성

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어휘발달지연아동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문법형태소를 사용하여 길고 복잡한 복문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

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이미림, 2014; Scott & Windsor, 2000). 즉, 산출한 

문장의 수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각 문장에 포함된 형태소 수에는 차이가 있

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발달지연아동으로 집단을 선정하였지만 어휘 뿐 아니라 전

반적인 언어발달에서도 어려움을 가지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언어

발달장애아동은 일반 발달하는 아동에 비해 문법형태소의 산출 및 오류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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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주요 임상적 지표임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의 낮은 형태

소 수는 예측 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어휘발달지연아동은 문법형태소 오

류도 보였는데(예: 여름이가), 이는 어휘나 개념 등이 친숙하지 않고, 복잡한 구문구

조가 포함된 설명담화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문화가정과 비다

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 간에는 T-unit 당 형태소 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다문화가정의 여부는 구문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배승아, 

2012; 황소진, 2010). 

두 설명담화 유형 간 T-unit 당 형태소 수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교대조 유형보다 원인결과 유형에서 더 유의하게 높은 T-unit 당 형태소 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설명담화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구문복잡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김소희, 2018; 이미림, 2014; Nippold et al., 2014). 

예를 들면, 원인결과에서는 ‘학교를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자동차나 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빙하가 녹는데요’로 지구온난화와 그로 인한 일련의 

순서를 말하면서 종속절이 포함된 복잡한 복문으로 산출했다면 비교대조 유형에서는 

‘설날은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요’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이어진 문장

으로 산출하였기 때문에 T-unit 당 형태소 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T-unit 당 종속절 수도 집단과 설명담화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T-unit 당 종속절 수는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다문화

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 모두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며 

앞선 지표보다 가장 발달적 차이를 예민하게 보여주는 지표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장

애아동은 일반 발달하는 아동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낮은 종속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김정아, 2009; Scott & Windsor, 2000), 이러한 특성이 본 연구의 어휘발달집

단에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두 일반아동 집단보다 T-unit 당 종속절 수를 더 적게 산출한 

것은 복문 이해와 산출 모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어휘를 포함한 전반적인 언어

발달에서 지연을 보이는 아동들은 복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

며, 이는 또래 일반아동보다 더 늦게 복문을 산출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가장 복잡한 구문 중 하나인 내포문을 포함한 복문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김영태, 2014; 김화수, 장만순, 

김성수, 2011), 이러한 특성이 종속절을 사용하여 문장을 산출하는 데에도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어발달장애아동은 설명담화

와 같이 담화구조가 복잡할수록 이해와 산출 모두에서 어려움을 보인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며(Oakhill & Yuill, 1996; Williams, Hall & Lauer, 2004), 설명담

화의 형식이 복잡한 구문산출 특성을 살펴보기에 예민한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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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으로 집단 간에 산출한 발화를 살펴보면 발달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

는데, 두 일반아동 집단에서는 ‘설날에는 납작하게 썬 가래떡과 고기를 넣어서 떡

국을 끓이고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처럼 부사절과 관형절 등의 다양한 종속절이 나

타났다. 반면 어휘발달지연아동은 ‘추석에는 송편을 먹어요’ 혹은 ‘그 다음에 만

들고, 그 다음에 먹고, 그 다음에 연날리기를 합니다’와 같이 단문이나 이어진 문장

으로 산출하거나 언어적 비유창성이 나타난 발화들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

화가정의 일반아동과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 집단은 총 T-unit의 수나 T-unit 당 

형태소 수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언어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종속절과 같이 복잡한 구문발달에 어려움이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박미단, 2009; 정은희, 2004; 조아라, 2011). 

설명담화 유형 간에는 T-unit 당 종속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

인결과 유형에서 더 빈번하게 종속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담화 유형에 

따른 절 밀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비교대조보다 원인결과 유형에서 더 높은 절밀도가 

나타났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소희, 2018). 원인결과는 전후라는 시간적 사건을 

통해 인과적 관련성을 보여주거나 앞의 원인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기 위해 종속절이 

포함된 문장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반면, 비교대조 유형은 둘 이상의 주제나 개념에 

대해 비슷한 점이나 차이점을 기술하는 특성 때문에 나열식의 이어진 문장을 사용하

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설명담화 유형의 특성이 아동이 산출한 종속절 수에도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은 설명담화를 듣고 다시 말하는 과제에

서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들과 비교하여 문장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복잡도 측면에서는 덜 복잡한 구문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

화가정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아동들은 비다문화가정의 일

반아동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담화의 유형은 복잡한 

구문을 산출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특히 원인결과 유형에서 좀 더 복잡한 구문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발달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예민한 담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평가와 중재에 있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아동을 어휘능력으로만 

통제하였는데 이후에는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통해 언어발달장애아동을 선정하고 언

어발달장애아동의 구문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에 다양

한 설명담화 유형이 포함되는 것을 고려하여 여러 설명담화 유형 간 어휘나 구문 산

출 특성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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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초등 3-4학년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의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설명담화 

다시 말하기에 나타난 구문 특성

이 한 나 · 윤 효 진

[목적] 본 연구는 초등 3-4학년의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어휘발달에 어려움이 

없는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설명

담화 유형에 나타난 구문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초등 3-4학년의 다문화가정 

어휘발달지연아동과 일반아동, 그리고 비다문화가정의 일반아동을 집단별로 15명씩 선정

하였다. 비교대조와 원인결과 유형의 설명담화를 사용하여 그림 보며 다시 말하기 과제

를 구문산출을 유도하였으며, 구문산출성은 총 T-unit의 수, 구문복잡성은 T-unit 당 형

태소 수와 T-unit 당 종속절 수로 살펴보았다. [결과] 다문화가정의 어휘발달지연아동도 

구문의 산출성에서는 두 일반아동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복잡성 측면에서

는 어휘발달지연아동이 두 일반아동 집단보다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명담화의 구조가 더 복잡한 원인결과 구조에서 비교대조보다 더 복잡한 구문을 산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어휘발달지연의 여부에 따라 구문산출성과 복잡성이 달라

지며, 다문화가정의 여부가 구문산출성과 복잡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설명담화유형에 따라 산출하는 구문의 양이나 복잡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

나 평가 및 교육/중재에서도 다양한 설명담화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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